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百年祭를 當하야 「헤―겔」과 現代(二)

金桂淑

總括的으로 말하면 「헤겔」에 關心하는 것은 「헤겔」에 잇서 서의 그 方

法이며 同時에 哲學인 辨證法과 現實性을 具體的으로 把握하려는 實踐的 方

面에 잇다는 것이다.

二

「헤―겔」은 一七七○年 八月二十七日에 獨逸의「쓰틋트갈트[슈투트가르

트]」에서 出生하엿다. 그런 故로 性格上으로 말하면 北方의 嚴正剛直 合理

的 傾向과 南部의 情的 夢想的 性格을 具有하엿스며, 이 兩面이 그 時代相과 

相應하야「헤―겔」思想에 出現하는 二面性이다.「헤―겔」은 事態에 對한 그

眞理探求의 □情과 그어든 材料에 對한 反省과 推理를 所有하엿다.「헤―겔」

은 論理的인것에 第 一契機로 悟性을 要求함으로 보아도 推知할것이다.「헤

―겔」은 十八歲時에 中學을 卒業하고「류빙겐[튀빙겐]」大學 神學 硏科에 

入學하엿다. 「헤―겔」은 材料□理와 歷史的 現象의 本質에 對한 硏究에에 

努力하엿다. 벌서「헤―겔」思想에는 이 中學時 代부터 客觀的 思惟가 支配

하엿다. 그 만 아니라 希臘文學을 硏究함으로써 그 啓蒙思想의 影響을 만

히 바덧다. 여긔에서 社會的 意識發展과 國民과의 關係를 力說하엿스며, 

라서 人間의 硏究와 그 精神發展을 論하게 되엿다. 啓蒙主義로 因하야 喚起

된 歷史的 硏究는 다시 歷史의 內面化로 그 方向이 轉換하엿다. 그 만 아

니라 論理的이며 普遍的임을 要求하엿스며 在來의 傳統的 形式生活關係에 

잇서 서의 壓迫을 解放하려고 熱望하엿다.

大學에서는 五年間 靜肅과 여러 가지 舊態의 壓迫아래에서 各方面에 對하

야 硏究하엿다. 그 만 아니라 大學 時代에「힐멜린」「쉘링」을 알게 된 

것이「헤―겔」에 잇서 서는 一種의 羅針盤이엿다.「힐덜린」과는 가티「칸

트」를 硏究하게 되엿스며「쉘링」으로 因하야 그「쉘링」의 哲學다음에는

「피히테」를 硏究하게 되엿다. 그러고 佛蘭西革命은「힐델린」과「헤―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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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對하야 큰 衝動을 주엇다.「힐델린」은 自由를 謳歌하엿스며「헤―겔」은

歷史는 人類의 歷史는 自由의 發展이라고 하엿다.

大學을 卒業한「헤―겔」은 牧師됨을 辭하고 哲學硏究로 勇進하기를 決心

하얏지만 家庭上 形便으로 因하야 七年間 家庭敎師의 生活을 繼續한 後「쉘

링」이 잇는「예―나」로 가서 大學 講師되엿다.「예―나」에서는「나폴레

온」의 來襲하는 砲聲을 들으면서 第一主著인「精神現象學」을 脫稿한 것이

一八○六年이다. 그 後五六年 以上을 隔하야 第二主著 論理學 第三主著 「엔

치클로폐듸―」가 發刊되엿다. 그러나「예―나」를 陷落시키는「나폴레온」의 

威勢를 보기 前의 「精神現象學」과 其後의 著書와는 大差異가 잇다.「精神

現象學」은「헤―겔」哲學體系에 잇서 서의 序論이다. 그것은 다만 意識의 

科學 卽 意識의 發展過程을 論한것이다. 勿論 그 發展過程은 辨證法的이다. 

그러나「예―나」以後의「헤―겔」의 實際生活에 잇서 서의 體驗과 現實에 對

한 觀察은 그 前의 意識에서「만」으로부터 具體的 對象의 關係로 轉向되엇

다. 그런 故로 後者에 잇서 서는 더욱 伯林 大學 時代에 發刊된 第四主著

「法律哲學」에 이르러서는 現實的 具體性을 論하게 되엇는것 만큼 恒常 具

體的 對象에 關係되어잇는 悟性이 問題되엇다. 悟性이란 것은 哲學에 잇서서 

不可缺의 것이며, 論理的인것에 잇서서 第 一契權을 形成하는 이라고 하엿

다. 여긔에서도 그 發展은 辯證法的이며 더욱 注意할것은「예―나」時代以後

에 잇서 서의 悟性의 重要視와 辯證法이 거긔에서 發足하엿다는 것이다.


